
“오늘이자리에서부처님오신뜻실현” 연 등 회

연등회가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된 후 가장 중요한
점은‘행렬등문화’에 있다. 본인이 직접 정성스럽게 만든 등을
들고 행진에 참여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
만 있다. 박상희 봉축위 국장은“문화재 지정 후 가장 중요한
것은 전통을 잘 계승해야 한다는 것이다. 반드시 계승해야 할
것은 직접 만든 등을 들고 참여하는 문화”라며 10만 행렬등 물
결이 종로거리를 장엄할 때 느껴지는 큰 감동을 내년에도 보다
많은 사람들이경험해보길 권했다. 김형주ㆍ신재호 기자

① 외국인도 함께한 어울림마당. 
② 한복을 입고 전통등을 든 학생

들. 
③ 관람석의 호응도 뜨거웠다. 
④ 중앙종회의장 향적스님이 불

교문화마당에서 등을 만드는
외국인과 대화하고 있다. 

⑤ 룸비니에서 온‘평화의 불’도
제등행렬에 참여했다. 

⑥ 두손을 모아 합장하고 연등법
회에서 삼귀의를 하고 있는 외
국인.

⑦ 대불련 학생들의 밝은 표정. 
⑧ 전세계인의 축제가 된 연등회. 
⑨ 회향한마당에서 꽃비를 맞으

며 즐거워 하는 시민들. 
⑩ 봉축행사의 마스코트 동자승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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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기2557년(2013년) 5월 15일 수요일 B17제2913호 세상에 희망을
부처님오신날 특집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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